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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상사, 직원 대상 경영설명회 눈길
금병주 사장, 형식 대신 실리경영 … 모든 직원에게 “실적공유” 약속

LG상사가 최근 주간 조회 대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설명회를 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4월6일 서울 여의도 LG 쌍둥이빌딩 지하 대강당에는 LG상사는 전 임직원들에게 경영활동을 설명하는 자리

를 가졌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딱딱한 분위기의 조회를 과감히 없애고 자체 경영설명회를 처음으로 연 것이다.

2004년 1월 취임한 금병주 사장은 직접 프리젠테이션에 나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인용해가며 최근 실적을 설

명하고 원인분석을 곁들였다.

업무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도 알리는 등 경영 전반에 걸쳐 미주알 고주알 설명을 했다. 

금병주 사장은 “2004년 들어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고 설명한 뒤 “자만하지 말고 안정적인 수익기반 창출을 

위해 계속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 “가능하면 월급도 팍팍 올려주고 싶다”, “종합상사는 사람이 가장 큰 재산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교

육은 다 받게 해주겠다”, “항상 웃고 서로 가깝게 지내는 조직을 만들자”고 말하는 등 시종 편안한 분위기에서 

속내를 드러내는 말을 많이 쏟아냈다.

2003년까지는 애국가 제창, 사장님 말씀, 공지사항 알림으로 이어지는 틀에 박힌 형태의 조회가 있었을 뿐 

대부분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 외에는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적을 

공유하는 자리의 참석 자격도 팀장급 이상이었다.

금병주 사장은 “분기마다 경영설명회를 열어 모든 직원들에게 회사의 살림살이를 꼬치꼬치 보고할 것이며, 

모범 부서의 성공담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갖겠다”고 약속했다.

LG상사 관계자는 “최고경영자가 말단직원까지 모셔 놓고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며 “형식을 버리고 실리를 추구하자는 금병주 사장의 경영철학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 같다”고 평가했

다.

2003년 LG상사의 매출은 5조307억원으로 이 가운데 화학제품․유류 부문의 수출 및 매출실적은 46.3%를 차

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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